
THE TOWN NEWS 53June 28 2021   Vol. 1374여성

얼마 전 한국의 포털사이트‘네이버’에는 바람난 남

편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

다. 그녀는 남편이 바람난 사실을 사춘기의 딸은 이미 2

년 전에 알고 있었다며 이혼을 생각해 봤지만 독립해서 

살아가며 아이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며 하소연했다.

아내로서,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의 고민이 

담긴 그녀의 사연을 소개한다. 내가 만약 이 사연의 여

성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?

안녕하세요. 어디 풀 데도 없고 잠이 안 와서 여기다 글

을 쓰네요. 저는 결혼 15년차 여자입니다. 주말 부부 5년

차이고요. 바로 오늘 남편이 고백하더군요. 만나던 사람

이 있었다고. 더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사

실을 제 큰딸이 2년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. 왜 말을 안 

했냐고 딸에게 물어보니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고 상황

만 더 악화될 거 같아서 그랬다고 답하더군요. 어쩐지 

몇 년 전부터 아빠랑 서먹하게 지내길래 사춘기라 그런

가 보다 했습니다.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애 탓만 했네요. 

그 점이 너무 속상하고 딸에게 정말 미안합니다. 그런데 

그런 애한테 남편은 평소에 잔소리가 심했어요. 심지어 

작년에는 손찌검을 해서 경찰까지 오고 아동학대 예방 

교육까지 받았네요. 우리 큰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

되었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. ㅠㅠ. 

남편은 바람피운 여자와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낸

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합니

다. 바람피우는 상황에서도 집에 올 때마다“나만 고생

한다.”,“희생한다.”면서 가족들에게 화를 냈거든요. 그

래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저도 아내로서 잘해준 게 

없다는 생각에 미안했었어요. 그런데 세상에…… 가족

들하고는 여행도 한 번 안 갔으면서 그 여자랑은 여기저

기 놀러 다녔다네요.

게다가 총각 행세를 했다는군요. 남편의 카톡을 큰애

가 봤는데 그 여자가“우리 100일인데 커플링을 하자!”, 

“(커플) 통장을 만들자!”어쩌고 했다고 해요. 또 그 여

자가“지금 뭐 해?”라고 물으니, 남편은 저희 막내딸과 

함께 셀카 찍은 걸 보여주면서 조카라고 했답니다. 자기 

딸 사진을 그 여자에게 보여준 의도가 뭘까요? 대체 무

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

그리고 더 황당한 건 자기가 먼저 저한테 이혼하자고 

하는 거예요. 전에는 심하게 싸워도 이혼하자고는 안 했

는데 이제 바람피운 게 다 밝혀졌으니 명분이 없는 건지 

이혼하자네요. 유책 배우자면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

니,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드네요.

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다시 일을 시작

하게 되었지만 그래봐야 월 급여가 200만 원도 안 되고

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애들을 잘 키울 자신도 없습

니다. 그렇다고 남편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아이들을 잘 

키울지도 의문이네요. 이혼 후에 양육비도 안 주고 숨

는 남자들 많다는데, 이혼한다고 모든 게 해결이 안 되

니 문제인 거죠. 진짜 인생 헛산 거 같네요. 제 얘기 읽어

주셔서 감사합니다.

내연녀에게 딸을 ‘조카’라고 소개한 남편

▲ 그래픽=타운뉴스


